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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관절염 발생율, 
 개보다 높을까요?

올해도 ”관절염” 안냥  
캠페인을 소개합니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고양이 관절염'에 대하여  
고양이수의사회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고양이 관절염'  
좋은 치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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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 반려동물 사업팀에서는 한국 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올해도안냥"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이벤트로 고양이 보호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고양이수의사회 원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졌던 잘못된 상식과 생각들을 수의사 원장님들께서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관절염

이라는 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능했고 나아가 나이가 

든 고양이들의 병원 재방문과 건강검진 등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은 앞으로도 이렇게 고양이 보호자의 올바른 정보 전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올해도안냥” 캠페인을 진행하고 원장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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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 넬 동물의료센터 엄태흠 원장님 

- 잠실 ON 동물의료센터 최혜현 원장님 

- 조이고양이병원x조이강아지병원 박지희 수의사 

'고양이 관절염' 좋은 치료방법은?   
논문으로 확인하는 메타캄의 효과  ···································································· 11

- 수술 전 후 메타캄®(멜록시캄) 효능 

- 고양이 OHE 수술 후 메타캄 사용 

- 메타캄의 고양이 관절염에 관한 장기사용의 효과 및 안전성, 기호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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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보내는

관절염 신호
고양이 관절염 예방의 시작은 바로 보호자의 관심입니다.

지금 바로 관절염 신호를 확인해주세요!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서서히 손상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염증과 ·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생기는 원인과 부위에 따라 상세 병명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절염(Osteoarthritis) 혹은 DJD 
(Degenerative Joint Disease)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양이 관절염 

건장한 관절 연골과 뼈가 손상된 관절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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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발생율

개・고양이 관절염 발생율 고양이 질환별 발생율

고양이가 잘 걸리는 질병이라고 하면 방광염이나 신장 쪽의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혹은 구내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

고양이의 관절염 발생률은 반려견의 관절염 발생 비율보다도 높고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40~90%로 다른 질병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고양이의 관절염 발생에 관한 연구는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아래 표에서 본 것처럼 꽤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진행된 연구¹에서는 병원에 내원 중인 고양이 100마리의 방사선 결과를 평가했는데, 61%의 고양이가 최소 한 관절에 48%는 둘 
이상의 관절염의 징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020년에 진행된 연구²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101마리의 고양이들 중 74%가 
방사선 사진으로 관절염의 징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은 관절염이 고양이에게 매우 흔하고, 우리가 고양이의 관절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

엄청 유연하고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던 고양이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

흔히들 고양이가 잘 걸리는 질병은 방광염이나 신장병, 바이러스성 질병은 혹은 구내염을 생각했는데요, 고양이의 관절염 발생률은 다른 ·

질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또한 강아지의 관절염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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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이상 고양이의 70% 이상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전체 고양이의 네 마리 중 한 마리 이상은 현재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는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관절염 치료에서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보호자의 관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기본적인 원인으로는 과체중이나 관절에 가해진 외부 충격들도 관절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고양이에게 ·

관절염을 일으키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관절염의 위험도가 높은 품종으로는 히말라얀, 페르시안, 메인쿤,  
스코티시폴드 품종이 다른 종보다 관절염의 위험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3 

사람이나 혹은 강아지처럼 절뚝거리는 등의 누가 보아도 명백한 관절염의 모습을 보인다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고양이는 자신의 질병과 ·

통증을 숨기는데 익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관절염 원인

관절염 증상

계단을 오르거나 
캣타워에 
점프할때 
주저하는 

동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식탁 같은곳에  

점프를 할 때  

한 번에 오르지  

못하고 의자 등을  

밟고 점프를  

합니다.

그루밍 시간이 
감소하거나, 
아픈 관절을 
과도하게 

그루밍합니다.
잘 놀던 고양이가 

활동성이 

감소하면서 

휴식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증가합니다.

관절에 통증이 
심해지면 신경질적으로  

성격이 변하며 
보호자의 손길을 
거부하기도 하고  

아픈 곳을 만지려고 
   하면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고양이 관절염 호발부위 

엉덩이

요천골(엉치부근) 흉요추부위

팔꿈치

발목
무릎

우선 고양이의 행동에 변화가 보인다면 동물병원에 찾아가 수의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절염으로 진단받는 다면 ·
나이나 관절염의 진행정도에 따라 맞는 처방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고양이의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을 ·

변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4 

고양이 관절염 예방과 관리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를,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설치해 줍니다.

고양이가 선호하는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를  

만들어 줍니다.

화장실 역시 들어가기  
편하도록 입구의 턱이  

낮은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물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놓아줍니다.

 발톱 관리를 스스로  
못하게 되므로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발톱을  
잘라주어야 합니다.

평소 점프를 하거나  
착지를 하는 곳에는 발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카펫을 놓아주어  
관절에 부담을 줄여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비만은 관절염을 악화  
시키므로,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정량으로  
급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Omega-3 fatty,  

acids와 관절의 연골의 구성요소인 
Glucosamine/chondroitin조합,  

이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푸른입  
홍합 제품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선호하는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를  

만들어 줍니다.



2021년  
올해도 안냥  
캠페인 올해도 안냥 캠페인 영상

올해도 안냥 캠페인 웹사이트 
오프라인 홍보물 신청 페이지

올해도 안냥 카카오 알림 서비스

올해도 안냥 인스타그램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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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스티커 게시물 

올해도 ”관절염” 안냥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베링거인겔하임 반려동물 사업팀에서는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올해도안냥'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이 캠페인은 점점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양육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보호자들을 위하여 고양이 건강에 대한 정확한 ·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한국 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 

보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재방문율을 높이기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캠페인입니다.

2021년에는 고양이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백신 접종이 아니라 꾸준한 접종을 위해 백신 재접종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고양이의 관절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이 고양이 관절염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 원장님들께 질문하는 형식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진행된 캠페인은 나이 든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는 국내 ·

상황에서 개에 비해 관절염 발생률이 높지만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국내 환경을 반영하여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관절염은 나이에 따라 40~90%의 고양이가 관절염을 앓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고양이 보호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만성·

신장병(CKD)이나 구내염, 각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비해서도 훨씬 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며 손상된 관절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면 ·

고양이의 활동량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활동량 감소는 ·

근육 감소로 이어지고, 감소한 근육으로 관절에 더 큰 부하가 ·

주어지면서 관절 손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기 때문에 조기에 

포착해 진행을 늦춰야 하고 그러려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 입니다. 

"올해도안냥" 캠페인은 리플렛과 홈페이지를 통해 '집사 테스트'를 ·

진행하였고 테스트에 참여한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관절 건강에 관심을 ·

두고 고양이의 관절염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관절 건강에 관한 보호자 질문을 수집,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수의사들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병원 방문 유도와 메타캄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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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메타캄에 대해서 소개한 윤샘의 마이펫 상담소는 유튜브 본 동영상 

11,000뷰, 쇼츠는 67,000뷰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댓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진행된 "올해도안냥" 캠페인은 고양이의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병원 방문율을 늘리고 정확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고양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캠페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활동량이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것  같나요?

계단 오르는 것을 힘들어
하지 않나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를
힘들어하지 않나요? 

점프를 힘들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나요?

고양이가 보내는 관절염 신호
아래의 여섯 가지 신호를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고양이 관절염 예방의 시작은 바로 보호자의 관심입니다.

지금 바로 관절염 신호를 확인해주세요! 

하나라도 ‘그렇다’ 항목에 체크가 되어있다면

동물병원에서 관절질환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단 내려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나요?

전과 달리 잘 놀지 않고
잠이 많이 늘었나요?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올해도 안냥 캠페인은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메타캄이 함께하는 고양이 건강관리 캠페인입니다. 

2022년에는 고양이 관절 건강을 위한 ‘올해도 관절염 안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고양이수의사회

www.올해도안냥.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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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도 안냥 캠페인

고양이가
보내는

관절염 신호

올해도 안냥 "로고"

올해도 안냥 캐릭터 '로하'

올해도 안냥 관절염 영상

올해도 안냥 관절염 홍보를 위한 첫 번째 이벤트

올해도 안냥 관절염 홍보를 위한 두 번째 이벤트

올해도 안냥 
관절염 홍보리플렛

올해도 안냥 "카카오톡 채널" 개설

LOGO & CHARACTER 제작

올해도 안냥 '웹사이트' 개설

► �올해도 안냥 캐릭터를 적용한 이벤트 사은품

► �올해도 안냥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벤트 및 홍보활동 

► �이벤트로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질문을 받아 KSFM 수의사들이  
질문에 답하는 짧은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youtube 업로드  

► �관절염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사은품 증정

►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 및 이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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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고양이 관절염'에 대하여  
고양이수의사회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뒷다리 쪽을 만지면 유독 싫어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관절이 안좋은것인지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발을 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개개의 기질 및 
성격상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독 싫어할 만한 상황(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질병에 의한 통증일 텐데요. 이러한 통증에 의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관리를 통해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
해소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독 특정 부분을 만졌을 때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
동물병원에 내원해 통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의사와 상담을 ·
통해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주목할 부분
은 그러한 반응이 재현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재현성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
상의해 주세요.

관절염으로 수술한 아이들은 수직공간 움직임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관절염으로 인해 수술적 케어를 받는 아이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일 텐데요. 수직공간으로 움직이는 ·
경우 정확한 착지가 어려워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거나, 특정 관절에 하중이 많이 ·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행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고양이의 특성상 수직 운동을 백퍼센트 컨트롤 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에 필요한 ·
요소들을 수평공간으로 구성해 최대한 수평공간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
하며, 높은 곳에 오르려 할 때에도 한번에 고양이 키 이상의 높이를 오르게 하기 ·
보다는 아이가 편하게 딛고 오를 수 있는 step 또는 경사로를 주변에 거치 한다면 ·
고양이들도 좀더 이동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편안함을 느끼고 주변 상황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어, 높은 곳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
배재하고, 낮은 공간에서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따뜻하고 독립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 고양이의 수술 외 케어 방법이 궁금해요! 정기적 검진, 치료약, 식이 
조절 등을 알려주세요 
관절이 안 좋은 환자들을 케어할때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어떠한 관리를 ·
통해 관절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줄 수 있는가입니다.·
약물적인 치료로는 경구제를 투약함으로써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
효과를 유도하는 것과, 관절강내에 관절의 편안함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
관절주사를 투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점점 움직임이 적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
식욕 마저도 저하되어 아이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게 됩니다.

통증관리를 통해 적절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이 ·
움직일 경우 또다시 통증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움직임으로도 움직임에 ·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활 치료 및 재활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체중은 관절염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운동량을 ·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
상담을 통해 체중 감량이 지시되는 환자의 경우 체중 ·
감량을 위한 처방식이를 추천받는 것이 필요할 수 ·
있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체중감량은 또 다른 ·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안 좋은 고양이 케어 방법이 궁금해요! 마사지, 레이저 치료 등이 도움이 될까요?
관절이 안 좋은 고양이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활을 통해 관절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
관절염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재활 장비에 의한 치료와 운동을 통한 
치료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관절내 염증산물을 ·
제거하고, 관절의 건강한 재생을 도와줄 수 있으며 통증을 크게 경감시킨다고 알려져 ·
있습니다. 또한 침 치료 및 NMES(근전도치료)와 같은 재활 치료도 근긴장도를 ·
완화해 통증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근육의 자극을 통해 재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케어는 아픈 부위 주변부 근육의 긴장도 
완화를 위해 부드럽게 어루만지거나 약간의 힘을 가해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
있습니다. 단, 초기에 환자가 통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 고양이들은 그로 인한 기억으로 인해, 이후 재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사지는 주치의와 상의 후 케어해 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절염과 혼동하기 쉬운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개해주세요 (ex. 갑자기 ·
잘 안 움직이는 증상이 있을 때 관절염일수도 있지만 다른 신경질환일수도 있다.)

다리를 불편해하는 경우를 백퍼센트 고양이 관절염으로 단정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고양이도 신경계 이상에 의한 보행이상 및 통증(디스크, 신경영, 종양, 뇌 질환 등)이 ·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질환의 경우 질환 특색에 맞는 치료가 지시되기 때문에 ·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관리가 지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심한 통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전신적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 원 에  가 서  어 떤  검 사 를  해 야  관 절 염 을  확 인 할  수  있 나 요 ?  
관절염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들을 어느 주기로 받아야하나요?
관절염은 관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검사 - 엑스레이, 초음파를 통해 대부분의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액 검사가 지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절염도 그 원인에 따라 재검사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행속도 ·
확인을 위해 진단 이후 첫 검사는 3개월 이내에 이후 상황에 따라 6개월~1년 이내 ·
정기적인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진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잠실ON 동물의료센터 최혜현 원장님24시 넬 동물의료센터  엄태흠 원장님

고양이가 점프를 자주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관절에 괜찮을까요?  
사냥 놀이 중에 점프하면서 잡는 걸 좋아하는데 관절에 무리가진 않을까요?
아주 활발한 친구와 함께 지내고 계시군요! 캣타워나 탁자 위 같은 수직공간으로 점프·
하며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고양이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사람이 뛰어
다니는 것이나 점프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사람이 관절염이 
생길 것을 걱정해서 뛰거나 점프하는 걸 제한하지 않는 것처럼, 사냥놀이나 수직운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니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고양이 관절염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사람은 다리 통증 호소를 하는
데 냥이들은 어떨때 아프다고 느낄수 있는지) 그리고 관절염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언
제부터 복용 해야 하는건지? 피해야할 자세나 행동도 궁금해요. 이제 점점 나이들면 
노화가 올건제 사람처럼 퇴행성 관절염에도 걸리는걸까요? 
고양이들은 개와 사람처럼 통증을 표현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오히려 아픈 것을 ·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양이처럼 무리를 짓지 않는 동물의 경우, 다리를 절거나 ·
소리를 내어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주변의 포식자들이나 경쟁자들에게 나의 약점을 ·
알려줄 뿐이지, 도움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표적인 몇몇 신호를 ·
알아차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확인한 증상들은 관절염이 아닌 다른 전신질환이 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
습니다. 고양이가 위의 증상들을 보이며, 그 원인이 관절염 이외의 다른 질환이 아닌 것
을 확인하고 나서 약 복용을 시작하세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고양이가 아무 증상을 ·
보이지 않는데  관절보조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이가 벌써 다리를 절뚝·
거리고 한눈에도 불편해 보이는 경우에는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거나, 골절 등 ·
다른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많으니 고양이의 작은 신호를 잘 알아채고 미리미리 ·
확인해주세요!
고양이도 사람과 같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며 연골이 마모
되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고양이에게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실제로 고양이에게 관절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숨기려고 하는 고양이의 습성 
때문에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선천적인 관절 기형, 외상, 노령성으로 인한 관절 장애가 노령묘의 
70%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몇살때부터 관절 관리를 해주는게 좋을까요?
노화에 따른 관절염은 동물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
고양이는 유연한데 관절염이 없지 않나요? 라고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
고양이라고 관절염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묘생에서 노령묘라고 ·
부를 수 있는 만 10세부터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고양이가 70% 이상이라는 보고 ·
결과도 있습니다. 10세 이후부터는 관절염을 포함한 다른 건강의 변화를 민감하게 ·
알아차려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많이들 가족으로 맞이하시는 먼치킨, 스코티시 폴드, 메인쿤 같은 유전적 관
절질환의 소인을 가진 품종묘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도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가 ·
많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의 경우는 성장이 끝나는 1~2세부터도 관절 관리가 필요할 ·
수 있습니다. 성묘가 되고 나서 주기적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
강력 추천합니다!

관절염의 예방법과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관절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
집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 중 중요한 요인을 뽑아보자면 단연 체중입니다. 뼈와 ·
관절이 지탱해야 하는 무게가 늘어나서 생기는 물리적인 부하는 당연히 관절에 부담이 

되고, 과도한 체내 지방이 만들어내는 염증물질은 관절염의 심화에도 나쁜 영향을 ·
주게 됩니다. 우리집 고양이는 조금 통통하고 귀여울 뿐이지 비만은 아닌거야! 라고 
저도 늘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집 고양이를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글에 ‘cat body condition score’ 를 검색하셔서 우리집 
고양이의 체형과 비교해보세요!
체중 조절에 추가적으로 오메가-3,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초록잎 홍합 등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증상이 
심한 고양이는 병원에서 진통소염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양이 관절염에 홈케어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양이가 편안해하고 관절염에 부담이 적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도 종류가 따로 나눠져 있을까요?
관절염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발병 부위나 원인에 따라 
종류가 다르지만, 고양이에서는 원인에 따라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골관절염,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 인한 감염성 
관절염 및 면역매개성 관절염의 3가지가 있겠네요.
골관절염의 경우 나이가 들며 연골이 마모가 되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
대부분의 고양이 관절염이 이에 속합니다. 사람에서는 감염성 관절염은 매우 드물며 ·
일차적인 면역매개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훨씬 많지만 고양이에서는 ·
마이코플라즈마나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 등이 감염되어 생기는 감염성 관절 질환
이 일차적인 면역매개성 질환보다 흔한 편입니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아 보세요!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마사지 방법이 궁금해요!
관절염이 있는 고양이를 억지로 운동시키는 것은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복약이나 영양제로 통증을 완화시켜준 이후에 근육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힘든 움직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음식이나 물을 바닥 공간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화장실 또한 턱이 너무 높거나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덮개가 있는 ·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있는 관절을 자꾸 만지거나 움직이는 것은 ·
오히려 통증반응을 유발하여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관절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 보다는 부드러운 빗으로 온몸의 털을 그루밍 해주거나 
얼굴 주변을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호자와 고양이 
간의 긍정적인 연결을 강화해보세요!	

고양이가 비만이 되면 관절염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러면 매트를 깔아줘야 하나요?
비만과 관절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만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
것은 관절염 뿐만 아니라 당뇨병 등 전신 질환의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
우리집 고양이가 통통하다면 관절염 보조제, 영양제, 몸에 좋은 사료 등 무언가 더 ·
먹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덜 먹일지 고민해보세요! 
점프나 착지를 자주 하는 공간에 미끄러지지 않고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 카펫이나 ·
러그를 깔아주시면 고양이가 미끄러지지 않으며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할 ·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에 비해서 휴식이나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구석진 장소에 자주 숨어있습니다.
• �계단을 오르거나 캣타워에 점프할 때 오랫동안 쳐다만 보고 있거나 주저하는  

동작을 보입니다.
• �그루밍을 자주 하지 못해 털이 뭉치거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픈 관절을 과도하게  

그루밍 해서 털이 빠지거나 피부가 상하기도 합니다.
• 스크래쳐를 잘 사용하지 못해 발톱이 과도하게 길거나 두껍게 자랍니다.
• �신경질적으로 성격이 변하거나 아픈 부위 주변을 쓰다듬는 것 또한 싫어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 �자주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장소에는 푹신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얇은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주세요. 고양이가 뛰어오를때는 발톱을 박아 넣어 안정적
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고 내려올때는 관절의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양이가 좋아하는 높은 수직공간으로 이동할 때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를 만들어 줍니다.

• �너무 길지 않게 발톱을 관리해줍니다. 특히 다리가 아픈 고양이는 발톱관리를  
스스로 하는 것을 어려워 하니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세요.

• �비만은 관절의 적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주세요. 고양이를 운동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먹는 양을 조절해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고양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를 놓아 편히 쉬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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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관절염' 좋은 치료방법은?   
논문으로 확인하는 메타캄의 효과 

�논문 1 �Efficacy and safety of 3 versus 5 days of meloxicam as an 
analgesic for feline onychectomy and sterilization 

Method 
3일에서 5일 동안 메타캄®(멜록시캄)·

[0.2mg/kg]을 수술전, 수술후 SC로 투여 후, 유지 

용량으로 0.05mg/kg BW를 PO로 투여하고 발톱 

절제술을 받은 고양이 50마리에서 진통제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파라미터는 진통 점수(Analgesic Score), 걸음·

걸이 정확성/파행 점수 (Gait/lameness score), 

구조 진통 필요성을 5일차까지 평가

Results 
혈액 혈청 검사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고, 어떤 ·

고양이도 구조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수술 

전에 메타캄®(멜록시캄)을 투여한 환자들은 수술

후 투여 받은 환자들보다 통계적으로 걸음걸이 ·

정확성/파행 점수(Gait / lameness score) 더 좋음 

Discussion 
이 연구는 수술하는 기간 동안 고양이의 통증 관리를 

위한 진통제로서 메타캄®(멜록시캄)의 효능과 ·

안전성을 입증했고, 효능이 5일 동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캄®(멜록시캄)을 수술전에 사용할 경우 수술 ·

후에 사용한 것보다 통증 관리가 잘된다는 것을 ·

보여줍니다.  

수술 전 후 메타캄®(멜록시캄)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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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숏 두 마리와 동거중인 집사입니다~ 벌써 11살이 넘었네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높은 곳에서 내려올때 간혹 멈칫하는 게 보여서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혹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던지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관절에 
좋은 '초록입홍합'을 먹이기도 하던데,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간혹 멈칫하는 증상이 있는 11살의 고양이이군요. 아직 병
원에서 이에 관련된 진료를 받아보시진 않은 듯 하시네요. 멈칫하는 증상이 나이와 ·
관련된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증상일 수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처럼 보이는 다
른 질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
근육량 감소, 십자 인대의 손상,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신부전과 관련된 고혈압 문제로 
인한 시력 저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을 때에도 동일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
니다. 엄청 걱정했는데 내성 발톱 같은 단순한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먼저 병원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검사를 통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확진을 받는다면 사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질병 정도와 통증 정도에 따라 소염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절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성분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관절 연골의 구성 요소 중 글리코사미노글리칸과 ·
프로테오글리칸을 합성하는 원료들입니다. 즉 콜라겐의 합성을 조절하고, 분해를 ·
억제하며, 일정 정도 항염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epa/dha를 포함한 오메가3 오일 
역시 함염 효과가 뛰어난데요, 초록잎 홍합은 이 성분들에 추가하여 ETA라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지방산은 비스테로이드계열 소염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염증을 완화·
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 초록잎홍합이 사람과 동물의 관절영양제로 각광받고 ·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사람용 영양제에는 반려묘들에게 해가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양이 전용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11살 3개월 남아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왼쪽 앞다리 골성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 건강검진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상태라고 하셨구요. 의사선생님께서는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면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고양이는 아파도 잘 숨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경이 쓰여요. 혹시 제가 아픔을 눈치채지 못하는 건 아닌가해서요. 몸무게는 
4.6kg이고 당뇨가 있어  5년째 인슐린 관리 중입니다. 관절 영양제를 먹이면  

골성변화진행을 좀 더 늦출 수 있을까요? 혹시 영양제가 당뇨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5년째 인슐린으로 당뇨를 관리 중인 11살 고양이이군요. ·
보호자님이 고양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고, 애쓰고 
계실지 먼저 칭찬과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혹시나 고양이가 아픈데 보호자님이 모르고 있는 
걸까봐 걱정하는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먼저, 우리 
고양이의 관절이 아픈 건지 알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예전처럼 캣타워의 제일 높은 ·
곳이나 식탁/냉장고같은 높은 곳에 잘 올라가는지, ·
한번에 점프하거나 뛰어내리는 높이가 예전에 비해 

낮아지지는 않았을지, 유난히 한 부위만을 그루밍 하거나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가 ·
있는지, 왼쪽 다리를 덜 쓰고 오른쪽 다리를 많이쓰는지와 같은 점을 유심히 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방사선 상에서 관절의 변화가 진단 되었다면, 그 부위의 가동성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만성적인 둔한 통증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절 영양제를 ·
꾸준히 먹이시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검진 상에서 당뇨 외에 다른 
질환이 없었다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 3 오일 복용이 관절 연골의 보호와 ·
항염 효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식을 하고 있다면, 영양제의 제형 중 ·
츄어블을 선택하기 보다는 파우더제형이 담긴 캡슐을 선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오랜 당뇨는 췌장염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경우 소화 불량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복용하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용법과 용량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췌장의 만성적인 변화나 
췌장염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관절염과 췌장염에 효과가 있는 줄기 세포 치료도 
아이에게 지시 가능한 치료로 보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두 살이 되는데 관절염은 보통 몇 살에 올까요?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면 될까요? 미리 영양제를 급여하게 되면 관절염이 생기는것을 미룰 수  
있을까요? 어디서 들었는데 미리 급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들어서요 ㅠㅠ

아직 젊은 나이의 고양이인데, 보호자님께서 벌써 관절염까지 걱정이 많으시군요. ·
어떤 질병을 영양제만으로 완벽히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고양이의 노년기까지 미리 대비해주고 싶은 보호자님의 다소 조급한 마음이 느껴져서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의 품종과 외상 병력에 대한 설명이 없기는 하지만, 스코티쉬 폴드나 메인쿤과 
같이 품종 소인이 있는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2살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는 ·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붓고 열나고 빨갛고, 아픈 것을 ·
의미합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기는 하나, 몸의 어느 부위에 어떠한 ·
이유로 염증이 생긴다면 관절의 염증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
7살 이하의 나이의 고양이들은 피부를 포함한 신체 장기들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염증성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관절 건강까지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비만입니다. 

과도한 지방 조직은 체내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시키는 과정에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
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요즘 집냥이들은, 비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디가 아픈가 
싶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통통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 대에는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식습관을 형성해주시고 운동량을 늘려주시는 것이 최고의 관절 건강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영양소를 추천 드리자면, 물과 오메가 오일 입니다.

조이고양이병원x조이강아지병원  박지희 수의사



논문 2 �Comparison between meloxicam and carprofen for postoperative 
analgesia after feline ovariohysterectomy  

논문 3 �Long-term safety, efficacy and palatability of oral meloxicam ·
at 0.01 – 0.03mg/kg for treatment of osteoarthritic pain in cats

Method 
80마리의 암컷 고양이를 수술 전 멜록시캄·

(0.3mg/kg)과 카프로펜을(4mg/kg) 사용하고 ·

난소자궁 절제술 수술을 시행함.

수술 후 20시간 동안 통증, 진정에 대한 시각적 ·

척도, 혈청 생화학(요소, 크레아티닌, ALT, ·

AST 등)을 추적 

Results 
심장박동수, 호흡률, 체온, 수술 전 후 혈청 생화학 

검사 

수술 후 통증 점수 등 두 약의 차이가 없이 진통제로 

사용 

Discussion 
고양이 자궁절제술 이후 메타캄 사용으로 

carprofen과 유사한 진통 효과를 보임 

Method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40마리의 고양이들은 ·

평균 치료기간 5.8개월동안 매일 한 번 멜록시캄 

(메타캄)을 0.01~0.03mg/kg의 용량으로 처방  

Results 
2마리(4%) 고양이에서 나타난 부작용인 ·

위장장애만 나타나고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음 

연구한 고양이들에서 신장기능에 대한 영향은 전혀 ·

없었음 

Discussion 
구강용 메타캄은 고양이 골관절염 유지 용량·

(0.01~0.03mg/kg)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적이고 ·

부작용이 없음

고양이 OHE 수술 후 메타캄 사용

메타캄의 고양이 관절염에 관한 장기사용의 효과 및 안전성, 기호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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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One Month Final visit

 �General demeanor 
(owner) P=0.03
 �Food intake 
(owner) P=1.00

 �Lameness 
(owner) P<0.01

 �General demeanor 
(vet) P=0.79
 �Lameness 
(vet) P<0.01

'고양이 관절염' 좋은 치료방법은? / 논문으로 확인하는 메타캄의 효과  ................ 12


